
걷는 전시, 프레임 너머의 이야기
국내 최초 사진 전문 공립미술관의 탄생

Chapter 6. Content Now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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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 대 수강생의 수줍은 고백에 장내는 술렁였다. 

카메라를 쥐어 본 것은 고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도 써 본 적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이다. 

이윽고 그가 스마트폰 화면 속 꽃병을 응시하며 촬

영 버튼을 누르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파

일 번호 0001. 늦깎이 포토그래퍼에겐 잊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이 남았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

진을 일상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현대인들에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은 문자를 이용한 기록과 

소통만큼 익숙한 행위가 됐다. 사진 예술에 대한 관

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유명 

사진가의 전시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북새통을 이

루는가 하면 십여 년간 내리막을 걸었던 디지털카메

라 시장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5년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전에 없이 높아진 사진 매체

의 위상을 상징한다. 개관 특별전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에 이은 두 번째 전시 <사진이 할 수 있는 모

든 것>은 1950년대 이후 한국 사진 예술의 발자취를 

따라 밟는 산책이자 프레임 너머에 기록된 작가들의 

감정과 철학, 역사의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찍히기만 했지 찍는 건 난생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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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사진미술관 PhotoSeMA

2025년 5월 서울시 창동에 개관한 서울시

립 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공립미술관이다. 국내외 사진가들의 작품

들을 소개하는 전시, 관련 강좌와 세미나

를 통해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육면체를 

비틀어 회전시킨 듯한 건물의 외형 역시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것

에서 착안한 것이다. 직선을 층층이 겹쳐 

쌓은 외벽은 시간에 따라 검은색에서 회색

으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을 만든다.

 ⇩ 사진   �미술관은 4층 규모로 전시실과 교육실, 부대 시설로 구성 - 각 실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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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전시실은 형태와 분위기에 차이를 뒀다. 직각 벽이 없는 

비정형 공간인 1 전시실은 그 자체로 기존 미술관과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벽면의 회색 콘크리트로 마감은 설치형 작품

과 영상 매체 전시에서 상승효과를 보인다. 로비 쪽으로 열린 벽

을 통해 건축 내부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정방형 공간을 흰색

으로 칠한 3층 전시 공간은 인화지 중심의 전통적인 사진 전시에 

적합하다. 전시와 작품의 특성에 맞춘 공간 활용을 확인하는 것

도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즐기는 방법이다.

 사진  �전시실 입구에서 미술관의 건립 취지와 연혁을 볼 수 있다.

4층에는 포토라이브러리와 교육실, 암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사진 전문

도서관인 포토라이브러리에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관련 도서와 자

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두 개의 교육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과 미술관 도슨트 양성 과정 등에 사용된다. 전문 인화 장비를 갖춘 암실은 사진 전

문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시설이다. 1층에는 사진을 테마로 한 북카페 ‘카페 Photo 

SeMA’가 있다. 사진의 사각 프레임과 빛의 삼원색(빨강, 녹색, 파랑)에서 영감을 받

은 가구들과 사진 관련 서적, 전시 도록 등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사진   �포토라이브러리와 교육실, 암실은 사진 예술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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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특별전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2025년 5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개관특별전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를 동시 개최했다.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은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다섯 명의 작가 정해창, 임석제, 이형록, 조

현두, 박영숙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인 미

술관의 건립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다. 건설 현장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발굴된 물품, 설립 부지

가 있는 창동의 역사적 기록들을 재료 삼아 기록 매체로서의 사진의 속성과 역할을 탐색했다.

 사진  한국 사진사의 첫걸음을 살펴 본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  사진  사진 매체의 속성을 탐구한 <스토리지 스토리: 또 다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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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 예술의 발자취에 대한 탐구는 세 번째 개관특별전으로 이어졌다. 2025년 11월 26일

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진행된 전시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

으로 여겨지는 1950년대부터 30여 년 간 이어진 변화와 흐름을 비췄다. 1957년 설정된 <모던

아트협회>, <창작미술가협회>, <신조형파>, <현대미술가협회>의 실험적 작품을 모은 1 전시실

이 시작이었다. 이후 각 전시실은 1980년대에 다다를 때까지 연대별로 나뉘고 또 이어졌다. 네 

개의 전시실을 순서대로 지나는 동안 감정에서 관념으로 표현의 중심이 바뀌고 시대에 발맞춰 

그 쓰임새 역시 달라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이승택 〈매달린 성〉(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사진  전통적인 사진부터 회화와의 결합, 촬영 과정이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 사진 매체를 다방면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김구림 〈누드〉(사진 출처: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특히 사진과 회화, 조각, 설치를 접목하거나 당시 신생 매체였던 영상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빚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사진을 오려 붙인 포토몽타주 기법을 선보인 이승택 

(1932)의 〈매달린 성〉, 사진과 회화, 판화의 표현 방식을 한 화면에 교차시킨 김구림(1936)의  

<누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1 전시실에서는 김구림(1936) 작가가 만든 한국 최초의 실험 영화 <1/24초의 의미>가 재생됐

다. 36명의 작가들이 남긴 200여 점의 작품, 100여 점의 자료들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매개로 한 회화와 설치 미술 등의 작품들을 망라했다. 개관 후 처음으로 네 개의 전시실을 모

두 활용한 전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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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도슨팅 앱으로 진행 중인 전시 및 작품 정보를 

확인하고 주요 작품의 오디오 가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 배치

된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거나 App Store(애플 iOS), Play 

스토어(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을 검색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세 번의 개관특별전을 통해 한국 사진 예술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진 매체의 가치와 영향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3월  

1일까지 열린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시 이후에도 사진 예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봄에는 서울시립 사진미

술관과 이곳에서 열릴 전시에 주목해 보자. 현대의 기본 소통 수단을 넘어 사진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앱은 전시, 작품 정보와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

·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8 (창동)

· �관람시간 : �화 ~ 금 - 10:00 ~ 20:00 / 	

토,일,공휴일 : 10:00 ~ 19:00(하절기), 10:00 ~ 18:00(동절기)

· 휴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 관람료 : 무료

· 문의처 : (02) 2124-7600

· 홈페이지 : https://sema.seoul.go.kr/kr/visit/photosema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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